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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사례▐ 

 

교인들을 대리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인용결정을 받는

동시에 상대방이 제기한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은 기각시킨 사례 

 
모 침례교회 임시 대표자인 K목사는 자신을 따르는 부목사 등 교인들을 동원하여 각 지역예배당에

서 자신을 반대하며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배시간에 

소란을 피워 교인들의 평온한 예배 분위기를 해치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을 요구하는 지역예배당 교인들은 예배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측은 

오히려 자신들이 예배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상대로 동일한 형태의 

예배방해방해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위 두 사건에서 개혁 측 지역예배당 

교인들을 대리하여, 위 교인들이 예배당 내에서 평온하게 예배드릴 권리가 인정되며, 양 당사자 측 

교인 숫자를 고려할 때 상대방 측은 같은 건물의 다른 층에서 예배드릴 대체 공간이 있으므로 예배

공간을 요청한다는 명목으로 예배를 방해할 권한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개혁 측 교인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상대방 측 교인들의 가처분 신청은 기

각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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